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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17.(수) 09:00 (2026. 6. 17.(수) 석간)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권역별 릴레이 감독, 
구로·가산 이어 ‘판교테크노밸리’로 확대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시행 한 달을 맞아 5월부터 실시한 
권역별 릴레이 수시감독을 6.17.부터는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이어서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5월부터 실시한 구로·가산디지털단지 
일대 기획감독에 이어, 오는 6월 17일부터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에 전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14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체계’ 구축에 따른 두 번째 감독이다. 청년층이 다수 근무하는 
IT·소프트웨어․게임 개발 업체가 밀집해 있고,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이하 ‘익명신고센터’)｣에 다수의 익명제보가 접수된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일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은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과 해당 산업단지 사업장 중 법 위반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매달 1개 권역씩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지난 5월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 이어 두 번째 릴레이 감독이 진행되는 
판교테크노밸리에서는 ▲두 달 동안 집중업무기간을 운영하며 매일 밤 10시
까지 근무하였음에도 이러한 행태가 반복될 수 있는 상황, ▲구두 지시에 
의한 즉흥적 야근이 빈번하고, 근로시간 기록 관리도 소홀하다는 제보가 ｢익명
신고센터｣에 접수된 바 있다. 이후에도 ｢익명신고센터｣ 제보에 따라 매달 
감독 대상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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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9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지도 지침’)｣을 발표하고, 지도 지침의 현장 안착을 위해 
포괄임금 활용 기업 밀집 지역을 순회 주행하는 이동형 홍보버스 운행, 블라
인드 어플(직장인 전용 익명 커뮤니티) 내 익명신고센터 배너 게시 등 익명신고
센터를 적극 홍보하였다. 이에 따라 약 두 달간 익명신고센터를 통한 포괄
임금·고정OT 오남용 제보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배 이상 늘어났으며, 
제보를 바탕으로 사업장을 선정하는 등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첨단·혁신을 이유로 ‘공짜 야근’이나 
‘장시간 노동’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편법적인 포괄임금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실제 노동시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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